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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쌍용차 노동자 제발 그만 괴롭혀라”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소송중단 촉구 … 대법원 위법 과잉진압 판결에도 소송 취하 안 해

 

금속노조가 쌍용자동

차 파업노동자들을 폭력

으로 짓밟은 국가폭력 

가해자 경찰에 사과와 

피해 원상회복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4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 국가손

해배상 소송중단 촉구, 

경찰청장 면담 요청 기

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에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이 직접 나와 국가폭력이 

파괴한 일상과 피해를 증언했다.

2022년 11월 대법원은 2009년 쌍

용차 파업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헬

기와 같은 대테러 장비를 투입하는 

등 ‘과잉진압’으로 위법을 저질렀

으며, 노동자들의 대응은 ‘정당방

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경찰

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4개월이 지

났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

다.

2018년 8월 경찰 내부 기관인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원회’가 시행한 진상조사를 통해 

쌍용차 파업 진압과정에서 명백한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국가손해배상소송 취하’를 권고

했다.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사과

했지만, 국가손해배상소송은 취하하

지 않은 채 대법 판결을 지켜보겠다

는 태도를 고수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

견에서 “국가폭력 가해자 경찰은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자동차 노동

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취하

하고, 피해 원상회복 약속을 이행해

야 한다”라며 “대법원이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판결했

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 소송을 유

지할 변명도 이유도 사라졌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대법 판결까지 본다고 시

간을 끌어 쌍용차 노동자들은 ‘국

가폭력 사과’ 이후에도 4년 동안 

법정에 가야 했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11월 30일 대법 

판결 이후 경찰은 아무 답변도 없

다”라며 “경찰은 책임지는 자세로 

노동자 상대 소 취하를 해야 마땅하

다”라고 꼬집었다.

조문경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은 “파업 진압 

당시 공장 옥상에서 경

찰특공대에 붙잡혀 정신

을 잃을 때까지 두들겨 

맞고, 경찰특공대들이 

타고 내려온 컨테이너에 

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 이하 취급을 

받으며 구속당해 구치소

에서 힘든 생활을 했

다”라고 증언했다.

조문경 조합원은 “대법 판결 이

후 잠시나마 안도했었지만, 국가 손

배 파기환송심이 남았다는 이야기에 

나락으로 다시 떨어지는 기분이다”

라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

유는 저와 남아 있는 후배들이 국가 

손배의 재판에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발 우리를 그만 

괴롭혀라. 경찰이 양심이 있다면 소

송을 취하하라”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2009년 

쌍용차 파업 위법 진압 당시 책임자

인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의 자서전 

표지와 경기청이 발행한 ‘쌍용자동

차사태백서’ 표지를 찢는 상징의식

을 벌였다. 두 책은 쌍용차 파업 투

쟁 진압과정의 경찰 폭력을 경기청

과 조현오 전 경기청장의 성과로 왜

곡해 기록하고 있다.

금속노동자들은 경찰청에 ‘경찰

청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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